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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앤 테니 도먼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딩 동! 마지막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이제 중학생이 된 메건은 

교실을 옮겨 가며 수업을 들어요. 메건은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았어요. 메건은 

마지막 수업이 자습 시간이라 기뻤어요. 그럼 

이 시간에 숙제를 할 수 있으니까요.

메건은 빈 책상에 앉았어요. 그때, 

베넷이라는 남자아이가 메건에게 왔어요.

“야, 메건. 너 몰몬교 맞지?”

“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야.” 메건이 대답했어요.

“그럼, 넌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썼다고 

생각하겠네. 맞지?” 베넷이 물었어요.

메건은 재빨리 마음속으로 어떻게 답해야 

할지 알게 해 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을 번역한 사람이야.” 

메건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시 일으킬 선지자가 되도록 

조셉에게 부름을 주신 거야.”

베넷은 입술을 비쭉이며 말했어요. “흥, 

말도 안 돼.” 베넷은 웃으면서 가 버렸어요.

메건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메건은 

고개를 떨군 채 책만 쳐다봤어요.

“저기, 메건.”

‘이번엔 또 뭐야?’ 메건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 안녕, 타지.”

“베넷 때문에 기분 나빴겠다.” 타지가 

말했어요. 타지는 메건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까 네가 말할 때, 네가 정말 너에게 중요한 

걸 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고마워. 나한테 중요한 이야기인 거 

맞아.” 메건이 말했어요.

“네 마음을 알 것 같아.” 타지가 말했어요. 

“난 우리 학교에서 유일한 힌두교도거든. 

믿음을 이해받지 못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학교에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었던 메건은 가끔 

외로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다른 친구도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는데, 못되게 

구는 사람들은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서래.” 

다르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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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건은 그렇게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연필을 빙글빙글 돌렸어요. “베넷도 혹시 

슬픈 게 아닐까? 아니면 외롭거나.”

타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말이 

분명 맞을 거야. 어쩌면 베넷은 친구가 

필요한 걸지도 몰라.”

메건이 씩 웃었어요. “어쩌면 친구가 

두 명 필요할지도 모르지!”

다음 날 자습 시간에 메건과 타지는 

베넷이 책상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안녕, 베넷.” 타지가 말했어요.

베넷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안녕.”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 메건은 

의자에 털썩 앉으며 물었어요.

“역사.”

“내일 쪽지 시험 때문에?” 타지도 

자리에 앉았어요.

“응.” 베넷이 대답했어요.

“외워야 할 게 정말 많지.” 타지의 

말에 베넷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 문제를 내 주는 게 어때?” 

메건이 역사책을 펼쳤어요. 셋은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차례로 질문을 

하고 대답했어요.

“있잖아, 메건. 어제 일은 미안해.” 

베넷이 교실을 나가려고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너희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거든.” 베넷은 앞뒤로 

서성거리며 이야기했어요. “나는 다른 

종교를 믿지만, 그래도 너에게 좀 더 

친절했어야 했는데.”

메건이 웃음을 지었어요. “고마워. 

나에게는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종교가 서로 다르다는 건 나에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

“믿음이 달라도 좋은 스터디 

그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타지가 

이야기했어요.

베넷이 빙긋 웃었어요. “나도. 그리고 

우리는 내일 쪽지 시험도 잘 볼 수 있을 

거야.” ●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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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우리 교회의 회원이 

아무도 없고 혼자서만 회원일 

때는 때로 외로울 수 있어요.

다르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고학년 어린이를 
위하여


